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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ffect of attribution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on test

anxiety in selected college students who major in dental hygiene.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to develop a pro-

gram for dental hygiene students to reduce test anxiety. 

Methods : 328 students from A college in Kyungnam, B college in Chunnam and C university in Chungnam who

majored in dental hygiene were asked to answer the self-efficacy scale, attribution disposition and test anxiety

scale in November and December. 2008. Total of 311 copies were analyzed. Using SPSS 15.0,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and structural model was verified using AMOS 7.0. Evaluation of mediated effect of attribution

disposition in suggested structural model was assessed using Sobel verification. 

Results : 1. Looking at the correlation among self-efficacy, attribution disposition and  test anxiety. Self-efficacy

had negative relation with external attribution disposition and test anxiety. External attribution disposition had

positive relation with test anxiety. 2. Path coefficient from self-efficacy to internal attribution disposition was

significant positively and path coefficient from self-efficacy to external attribution disposition was significant

negatively. However, the path coefficient from self-efficacy to test anxiety was insignificant. 3. Path coefficient

from external attribution disposition to self-efficacy was positively significant. However, the path coefficient

from internal attribution disposition to self-efficacy wa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4. In structural model

among attribution disposition, test anxiety and self-efficacy, indirect effect of external attribution dispositions

was significant statistically. The students with higher self-efficacy showed lower external attribution disposition,

the students with lower external attribution disposition showed lower test anxiety.

Conclusions : To reduce test anxiety, educators should find a strategy that can improve students’self-efficacy

and change their attribution disposition. (J Korean Soc Dent Hygiene 2011；11(3)：313-323)

Keywords : attribution disposition, dental hygiene students, self-efficacy, test anxiety

색인 : 귀인성향, 치위생과학생, 자기효능감, 시험불안

교신저자 : 임순연 우) 331-707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21번지 남서울대 치위생학과

전화 : 041-580-2560   Fax : 041-580-2927   E-mail : dittochun4@hanmail.net

접수일-22001111년년 44월월 3300일일 수정일-22001111년년 55월월 2211일일 게재확정일-22001111년년 66월월 2255일일



불안은 편안하지 않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고 긴장을

느끼는 상태, 또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위협을 받는다고 느낌으로서 야기되는 불쾌한 감정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시험불안은 불안의 한 형태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의 경험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정서적,

신체적 또는 행동적인 반응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1,2).

시험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당면하는 일반적인 학문적

요구인데 만약 학생들이 이런 학문적 요구를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할 때 또는 대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때불안을느낀다. 또한 치위생과학생들은막대한양의

학업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

끼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간, 기

말고사의 점수는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되고 학

생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시험불안이 높

은 사람은 학업과 관련된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할 것이고 학업적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시험불안은 학업성취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며 또한 동기, 정서, 성격, 사회

성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3). 시험불안은 부정

행위를 야기시키고 동기수준을 저하시키며 학업성취도

를 낮추고 더 큰 불안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자신에

대한 개념 또는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키

기도한다4).학습에서동기와신념을고양시키고저해하

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교육심리연구의

주요과제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시험불안과 학습동

기 및 신념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학습동기 및 신념을

증진시키고 시험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

여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Zein-

der5)는 평가적인 시험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

는것은목표, 욕구, 학습결과에대한가치, 성공에대한

기대, 자기효능감, 귀인양식 등이라고 하였다. 시험불안

이 불안을 경험하는 개인의 개인적 요인과 국한되어 관

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험불안의 감소를 위해서는

시험불안을 일으키는 개인에게 있어서의 심리적 요인과

인지적요인에대한이해는중요하다. 

불안의 감소와 관련된 이론 중 하나가 자기효능감 이

론이다6).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체계적 행동을 선택하는

직접적 결정인자가 되고 시작한 행동이 성공할 것이라

는기대를가지게되며당면한장애와불쾌한경험을극

복하기 위해 어느 정도 지속적인 노력을 부여할지 결정

하므로 불안감소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교정에 유효할

수 있다7). Wilson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을 증가시켰을 때 시험불안이 감소함을 보고

하였으며 권9)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험불

안과 자기효능감이 부적상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하

였다.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시험불안을 감소

시킬수있는방안이될것으로기대할수있을것이다. 

또한 시험불안은 학생이 학업성취에 대한 귀인을 어

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귀인성

향이란 행동의 결과에 미치는 요인을 지각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행동의 결과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것으로 자각하고 이를 스스로 통

제 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연이나 운명 때문이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귀인이론은 사회심리학의 대인

지각분야에서발전되어 1970년대에이르러가장활발한

이론적 접근을 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근래에는 발달

심리학, 성격심리학, 교육심리학등심리학전반에걸쳐

많은연구가진행되고있다10). 개인의 성공과실패의원

인이능력이나노력등과같이자신의영향에의한것이

라고 지각하는 사람은 지각내적 귀인성향을 가진 사람

이며운이나과정의어려움을어떤외부의힘에의한것

이라고 지각하는 사람은 외적귀인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11). 시험불안과 귀인성향에 관한 연구들은 이 두 요인이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심12)은 시험불안이 낮은 학생들이 시험불안이 높은 학

생에 비하여 내적귀인정도가 높다고 하고 유13)는 시험

불안이 높은 집단이 내적귀인점수가 낮다고 하였으며

김14)은 시험불안이 높은 집단은 외적귀인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15)는 초등학생에서 귀인성향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시험불안을 연구하면서 귀인성

향의설명력이낮은것을보고하고이는변인간의영향

이상호복합적이기때문이라고하였다. 

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이 시험불안과 어떤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논문은 많으나 귀인성향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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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능감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시험불안을 예견하는지

에 관한 논문은 찾을 수 없었다.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의 관계를 설정하고 각 요인들이 어떻게 매개

되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시험불안을 감

소시키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귀인양식을

변화시킬수있는방법을찾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이

다.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시험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도움

이되는자료를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귀인성향

및 시험불안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경남에 소재

한 A대학, 전남 B대학, 충남 C대학 치위생과 학생들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귀인성향 검사, 자기효능감

검사, 시험불안 검사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기

간은 각 학교 기말고사 1~2주 전으로 2008년 11월 25

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다. 설문지를 실시하기 이전에

참여자 모두에게 설문조사에 대한 사전 설명을 실시하

고동의를구하였다. 설문지에응답한학생은모두 328

명이며 작성이 미비한 설문지를 포함하여 불충분한 응

답자 17부를 제외하고 31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

었다.

2.2. 연구도구

2.2.1. 귀인성향

귀인성향 측정도구는 Levenson16)이 개발한 귀인성

향검사지를안17)이 우리 실정에맞게번역한것을사용

하였다. 이 귀인성향 척도는 내적귀인과 외적귀인인 타

인지향, 우연지향의 3가지차원으로구분되어있으며 8

개 문항씩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주변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자

신이관련된일들을자신이통제조정할수있다고믿는

정도를측정하도록되어있으며각문항은‘전혀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각 구성요인의 신뢰도 수준은

다음과 같다. 내적지향은 Cronbach α=.730, 우연지향

은 Cronbach α=.720, 타인지향은 Cronbach α=.677

이다.

2.2.2. 시험불안 척도

시험불안 척도는 Spielberger 등18)의 시험불안 검사

(Test Anxiety Inventory: TAI)를 고19)가 번역하여

사용한 시험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시험불안의 인지

적 요인인 걱정을 측정하는 8개 문항과 정서적 요인인

정서성을 측정한 8개 문항과 행동불안의 4개 문항으로

총 20개 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각항목에관한신뢰도계수는다음과같다. 인지불안은

Cronbach α=.857, 정서불안은 Cronbach α=.829, 행

동불안은 Cronbach α=.735이고 전체 시험불안의 신뢰

도는Cronbach α=.927이다.

2.2.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척도는 Shere 등20)이 제작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를 홍21)이 번역한 것을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인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과 대인관련 사회기술 등의

요소와 관련 있는 사회적 효능감 6문항으로 총 23문항

으로구성되어있다. ‘전혀그렇지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자기효능감수준이높은것을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각 항목에 관한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일반

적 자기효능감은 Cronbach α=.850, 사회적 자기효능

은 Cronbach α=.671이고, 전체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는 Cronbach α=.859이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구하고,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구하기 위

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AMOS 7.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측정모형 검증

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상정된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

하였다.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의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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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에서는 실제로 측정된 측정변인들을 이용해서 잠재

변인을 추정하는데, 내적귀인은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Russell 등22)이 제안한 문항묶음(item

parceling) 방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잠재변인들의 측정

변인들을 2개의 합산 점수로 나누었다. 문항묶음(item

parceling)이란척도를요인수 1로고정한이후에요인

분석을 실시하여나온 문항부하량(item loading)을 토

대로 문항들을 2~3개로 합산한 이후에 이 값을 잠재변

인을 추정하는 측정변인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외적

귀인의 경우에는 우연지향과 타인지향을 측정변인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제안된 구조모형에서 통제소재의 매

개효과의유의성을확인하기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

하였다. 

3.1.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연구에 사용된 변인인 자기효능감, 통제소재 중 내적

귀인과 외적귀인(타인지향, 우연지향), 시험불안의 전체

점수 및 하위요인들 각각의 최대값, 최소값 및 평균, 표

준편차, 첨도, 왜도를 확인하고 이를 <표 1>에 제시하였

다. 분석 결과, 우선 주요변인들의 전체 점수들을 비교

하였을경우내적귀인(M=3.71, SD=.47)이 가장높았으

며, 외적귀인(M=2.56, SD=.43)이 가장 낮았다. 각 변

인의 평균은 1점에서 5점까지 변화할 수 있음을 고려하

면 자기효능감과 내적귀인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외

적귀인과 시험불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각 변

인들의 하위요인들간 비교를 해보면, 자기효능감의 경

우 사회적 자기효능감(M=3.42, SD=.55)이 일반적 자

기효능감(M=3.38, SD=.44)에 비해 높았다. 외적귀인

의 경우에는 우연지향귀인(M=2.59, SD=.52)이 타인지

향귀인(M=2.52, SD=.46)에 비해 높았으며, 시험불안

의경우에는정서적시험불안(M=3.01, SD=.65)이 상대

적으로 높았으며, 인지적 시험불안(M=2.68, SD=.67)

이상대적으로낮았다. 

3.2 변인들의 상관관계

연구에 사용된 변인인 자기효능감, 통제소재 중 내적

귀인과 외적귀인(타인지향, 우연지향), 시험불안의 전체

점수 및 하위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표 2>에 제

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자기효능감은 시험불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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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에사용된변인들의평균및표준편차

구분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통계치 표준오차 통계치 표준오차

전체자기효능감 311 1.61 4.65 3.39 .41 -.26 .14 1.72 .28 

일반적자기효능감 311 1.53 4.59 3.38 .44 -.28 .14 1.44 .28 

사회적자기효능감 311 1.67 5.00 3.42 .55 .24 .14 .60 .28 

전체내적귀인 311 2.63 4.75 3.71 .47 -.06 .14 -45 .28 

내적귀인1 311 2.25 5.00 3.60 .55 .06 .14 -.48 .28 

내적귀인2 311 2.75 5.00 3.83 .51 -.04 .14 -.54 .28 

전체외적귀인 311 1.50 4.38 2.56 .43 .35 .14 .86 .28 

타인지향귀인 311 1.25 4.00 2.52 .46 .09 .14 .46 .28 

우연지향귀인 311 1.50 4.75 2.59 .52 .70 .14 .91 .28 

전체시험불안 311 1.00 4.75 2.82 .62 .48 .14 .48 .28 

인지적시험불안 311 1.00 4.88 2.68 .67 .64 .14 .65 .28 

정서적시험불안 311 1.00 4.88 3.01 .65 .21 .14 .22 .28 

행동적시험불안 311 1.00 4.75 2.71 .72 .45 .14 -.02 .28 



정서적 시험불안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과 상관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때 내적귀인과는 정적 상관이,

외적귀인과 시험불안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내적귀인의 경우에는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다

른 변인들과 상관이 거의 유의미하지 않았다. 외적귀인

은 내적귀인을 제외한 자기효능감, 시험불안과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자기효능감과는 부적 상관

이, 시험불안과는정적상관을보였다. 마지막으로시험

불안은 외적귀인과 마찬가지로 내적귀인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과 상관이 유의미하였다. 특히 시험불안은 자기

효능감과는 부적 상관이, 외적귀인과는 정적 상관이 있

는것으로나타났다. 

3.3. 자기효능감, 귀인성향과 시험불안 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측정모형

측정변수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않아정상분포가정을충족하였고이에따라본연

구에서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를 적합도

지수로사용하였는데, 적합도지수의기준은 TLI와 CFI

는 대략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

주된다23).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 이하이면 보통 수준을 의미

한다24). 분석 결과,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21, N=311)=55.293, p＜.001;

TLI=.948; CFI=.969, RMSEA=.073.] 또한, 모든측정

변수들이 잠재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1) 적

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의 비표준화계수, 표준

오차, z-점수, 표준화계수를 <표 3>에제시하였다.

3.4.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에서 사용했던 최대우도법과 적합도지

수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으로 설정한 귀인

성향의매개모형을검증하였다<그림 1>. 이때, 귀인성향

인 내적귀인과 외적귀인은 이전 상관분석에서 상관계수

가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상관관계는 가

정되지 않았다. 매개모형 검증 이후에는 Sobel 검증을

통해간접효과의크기와유의도를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는 이 구조모형이 측정모형과

마찬가지로자료에적합함을알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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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에사용된변수들의상관 (N=311)

* p＜.05.  ** p＜.01  *** p＜.001.  (N=311)

a b c d e f g h i j k l m

전체자기효능감(a) 1

일반적자기효능감(b) .950*** 1

사회적자기효능감(c) .716*** .464*** 1

전체내적귀인(d) .422*** .390*** .327*** 1

내적귀인1(e) .356*** .340*** .250*** .899*** 1

내적귀인2(f) .397*** .355*** .335*** .880*** .583*** 1

전체외적귀인(g) -.354*** -.357*** -.208*** -.074 -.002 -.135* 1

타인지향귀인(h) -.348*** -.348*** -.208*** -.050 -.010 -.082 .875*** 1

우연지향귀인(i) -.287*** -.291*** -.165*** -.079 .006 -.153*** .904*** .585*** 1

전체시험불안(j) -.169** -.154** -.136* .031 .067 -.015 .375*** .333*** .335*** 1

인지적시험불안(k) -.181** -.174** -.127* -.007 .036 -.053 .376*** .326*** .342*** .943*** 1

정서적시험불안(l) -.110 -.104 -.081 .113* .123* .076 .313*** .269*** .287*** .935*** .802*** 1

행동적시험불안(m) -.193*** -.154** -.203*** -.056 -.001 -.104 .352*** .343*** .287*** .862*** .753*** .726*** 1



[χ2(21, N=311)=62.753, p＜.001; TLI=.940;

CFI=.964; RMSEA=.077]

다음으로 <표 4>에 제시된 구조모형의 잠재변인들간

모수 추정치들을 살펴보면, 우선 자기효능감이 내적귀

인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정적으로 유의미하였고(β

=.548, z=5.276, p＜.001), 자기효능감이 외적귀인으

로 가는 경로계수는 부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466,

z=-5.046, p＜.001).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일

수록내적귀인수준이높은반면, 외적귀인수준은낮았

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이 시험불안으로 가는 경로계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통제소재 중 내적귀

인과 외적귀인이 시험불안으로 가는 경로계수를 살펴보

았을 때, 외적귀인이 시험불안으로 가는 경로계수만 정

적으로유의미하였고(β=.455, z=5.334, p＜.001), 내적

귀인이 시험불안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않았다. 즉, 외적귀인수준이높은학생들일수록

시험불안 수준이 높았지만, 내적귀인은 시험불안에 영

향을끼치지않았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 귀인성향, 시험불안의 구조

모형에서 나타난 간접효과(자기효능감 → 외적귀인 →

시험불안)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검증

을실시하였다25). 분석 결과, 외적귀인의간접효과가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z=-3.669, p＜.001). 즉,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외적귀인 수준이 낮았고,

외적귀인 수준이 낮을수록 시험불안 수준이 낮았다. 반

면, 자기효능감이 시험불안으로 가는 직접효과는 이전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외적귀인을 거쳐 시험불안으로 가는 매개모형이 직접매

개모형임을알수있었다.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귀인성향

및 시험불안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시험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학생지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

를제공하기위하여시행되었다.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은 내적귀인성향과는 정적 상관

관계를 타인지향과 우연지향의 외적귀인성향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적귀인을 할

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배26)의 연구, 자기효능감은

내적통제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외적 통제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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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측정모형의요인부하량

* p＜.05.  ** p＜.01  *** p＜.001. 

측정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SE) z 표준화계수

자기효능감

일반적자기효능감 1.000 .789***

사회적자기효능감 .942 .127 7.490 .588***

내적귀인

내적귀인1 1.000 .752***

내적귀인2 .949 .119 8.242 .774***

외적귀인

우연지향 1.000 .726***

타인지향 .979 .129 7.275 .806***

시험불안

인지불안 1.000 .914***

정서불안 .931 .045 20.884 .876***

행동불안 .968 .051 19.147 .827***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박27)의 연구 등과 일치하는 결

과이다. 많은 연구에서 시험불안과 자기효능감이 부적

인 상관이 있다고 하였으며28-30) 본 연구에서도 자기효

능감은 시험불안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과업이나 행동

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으로서 미

래의 상황을 다루는 데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

는 개인의 내적 믿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

은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며 자신을 동기화하고 행동하

는 방식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6). 자기효능

감이 높다는 것은 시작한 과업이나 행동이 성공할 것이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과업 중에 만나게 되는

장해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안17)은 귀인성향을 개인의 행동

에 수반된 보상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기인한 것이

라고 보든지 아니면 우연이나 타인의 힘에 의한 것으로

지각하는 일반적인 기대 또는 신념으로 보았는데 자신

의 노력에 의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신념과

시험이라는 평가 상황에서 자신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상황이나 학업적인 상황에서의 믿음이

클 때 시험불안이 감소하는 것 같다. 이러한 신념은 결

국 내적귀인성향을 말하며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시험불안이감소할가능성이있다. 

타인지향과 우연지향의 외적귀인은 시험불안과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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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귀인1 내적귀인2

일반적
자기효능감

인지불안

정서불안

행동불안

사회적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타인지향 우연지향

내적귀인

외적귀인

시험불안

.55*** .11

-.06

-.47*** .46***

*** p＜.001. 

표 4. 구조모형의잠재변인들간모수추정치

그림 1. 자기효능감과시험불안에서의귀인성향의매개모형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SE) z 표준화계수

자기효능감→내적귀인 .600 .114 5.276 .548***

자기효능감→외적귀인 -.495 .098 -5.046 -.466***

자기효능감→시험불안 -.094 .168 -.561 -.056

내적귀인→시험불안 .177 .132 1.341 .114

외적귀인→시험불안 .726 .136 5.334 .455***



상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많은 연구들이이를지지

하는데12-14) 특히 Watson은 외적요인으로 귀인할수록

시험불안이 높은 경향으로 나타나고 내적귀인으로 귀인

할수록 환경을 통제하여 개인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려는

의욕이 높으며 매우 자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

였다31). 즉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절망감에 빠질수록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중

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연구한 이32)는 귀인이 학업동기

및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내적 요인

은 학업동기에 영향을 주는 반면 외적 요인은 시험불안

에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 시험불안이높은사람은그

원인을 외적요인으로 자각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으며

무력감을 더 많이 느끼고 집단 압력에 더욱 의존적이라

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내적귀인성향자가 긴

장시에더많은생리적각성을일으키며불안해하며시

험불안이 높을수록 내적으로 귀인한다는 보고도 있으며

33) 귀인과 시험불안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34). 본 연구에서구조모형검증결과귀인성향중내

적귀인과 외적귀인이 시험불안으로 가는 경로계수에서

외적귀인이 시험불안으로 가는 경로계수만 정적으로 유

의미하였고 내적귀인이 시험불안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외적귀인은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지만 내적귀인은 시험불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귀인성향중외적귀인은시

험불안을 높이고 내적귀인은 시험불안을 감소시키는 단

순한관계가아님을보여주고있다. 즉 시험불안을야기

하는 변인은 다양하며 상호복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귀인성향과 시험불안의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

로생각된다.

구조모형 검증결과 자기효능감이 내적귀인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정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자기효능감이 외적

귀인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부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자

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내적귀인 수준이 높은

반면, 외적귀인 수준은 낮았다. 자기효능감이 시험불안

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시험불안을 설명

하는 설명력이 귀인성향보다 높고 불안에 미치는 영향

이크다고한이15)의 보고와학업성취등에대해서도귀

인성향보다는 자기효능감의 직접적인 영향이 크다는 배

26)의 보고, 시험불안 수준감소에 자기효능감의 영향이

크므로 긍정적인 환류를 통해 자기효능감 확대를 강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35)의 결과와 비교하면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Bandura36)는 개인이 어떤

과제를 쉽다고 생각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으며 능력에 성공을 귀인시킬 때 자기효능감이 높아

진다고 하고 개인의 귀인이 자기효능감의 판단에서 중

개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과제의 난이도와 통제소재

의 자각에서 자신이 취할 행동의 결과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할 때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즉, 내적귀인성향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이라

고 한 것이다. 또한 장37)은 강한 내적통제를 가진 사람

은 내적통제가 약한 사람들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더 긍

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보고하고 자기효능감과 통

제소재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가 자기효능감의 유의한

예언변인이라고 하였다. 이런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자기효능감, 귀인성향, 시험불안의 구조모형에서 자기

효능감이 간접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본 연

구의 구조모형에서는 외적귀인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

로유의미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이높은학생일수록외

적귀인 수준이 낮았고, 외적귀인 수준이 낮을수록 시험

불안 수준이 낮았다. 자기효능감이 외적귀인을 거쳐 시

험불안으로 가는 매개모형이 직접매개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와다른결과이다. 그러나 자기효

능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성공과 실패를 내적요인으로

귀인하고 낮은 집단에서는 성공은 내적으로 실패는 외

적으로 귀인한다고 한 박38)의 연구, 자기효능감은 숙달

목표를 지향하게 되고 결과에 대하여 내적귀인을 하며

이러한 결과는 다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

이 성립한다고 한 정39)의 연구를 보면 시험불안에 미치

는 자기효능감과 귀인성향의 영향도 서로 순환적이며

상호복합적인관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적정 수준의 시험불안은 결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

타내지만 지나치거나 전혀 없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과도한 시험불안은 수행능력과 수행결과에 영향을

주게되어부진한시험결과의원인이될수도있고성공

적인수행을방해하는요인이될수도있다. 내적귀인으

로의변화는시험불안을감소시킬수있을뿐아니라바

람직한 학교생활태도와 학교 적응도를 보인다40).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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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을 증진시키면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도록 도와주

고 바람직한 인생관과 성공에 대한 기대, 성취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시험불안의 극복을

위한 처치나 교육프로그램은 단편적인 것 보다는 종합

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공부를하는것이아니라공부자체와인간의성장

을 즐길 수 있도록 일회적 상담이나 프로그램보다 지속

적이고 안정적인 개입이 필요하다3). 시험불안을 감소시

키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귀인양식을 변화

시킬수있는방법의모색이중요하다고하겠다.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시험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도움

이 되는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과 귀인성

향 및 시험불안의 관계가 연구되었다. 그러나 귀인성향

에영향을줄수있는부모의양육태도와사회적경제적

문화적 요인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포함되지 못하였으

며 치위생과 학생들에 국한되어 연구되었으나 시험불안

이나 귀인성향과 관련되어 타분야 전공자에 국한되어

수행된 논문이 없어 타학과 학생과의 특성과 비교하여

논의되지 못한 점이 한계점이다. 귀인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와 치위생과 학생들

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

습 시 느끼는 수행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치과위생사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에서의 시험불안과 실기시험에 대하여 불안의 신체적

불안증상 등이 포함된 수행불안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

요할것으로생각된다.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귀인성향

및 시험불안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경남 A대학,

전남 B대학, 충남 C대학교 치위생과 학생들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귀인성향 검사, 자기효능감검사, 시험

불안검사설문을시행하였다. 311명의자료가분석에사

용되었으며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1. 자기효능감, 귀인성향 중 내적귀인과 외적귀인(타인

지향, 우연지향), 시험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자기효능감은외적귀인인타인지향과우연지향,

시험불안과부적상관이있었으며, 타인지향과우연지

향은시험불안과정적상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자기효능감이 내적귀인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정적으

로 유의미하였고(β=.548, z=5.276, p＜.001), 자기

효능감이 외적귀인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부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466, z=-5.046, p＜.001).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내적귀인 수준이

높은 반면, 외적귀인 수준은 낮았다. 하지만, 자기효

능감이 시험불안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않았다

3. 귀인성향 중 내적귀인과 외적귀인이 시험불안으로

가는 경로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외적귀인이 시험불

안으로 가는 경로계수만 정적으로 유의미하였고(β=

.455, z=5.334, p＜.001), 내적귀인이시험불안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외적귀인 수준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시험불안 수준

이 높았지만, 내적귀인은 시험불안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4. 자기효능감, 통제소재, 시험불안의 구조모형에서 나

타난 간접효과(자기효능감 → 외적귀인 → 시험불안)

를 분석 결과, 외적귀인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z=-3.669, p＜.001).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외적귀인 수준이 낮았고, 외적귀인

수준이 낮을수록 시험불안 수준이 낮았다. 자기효능

감이 외적귀인을 거쳐 시험불안으로 가는 매개모형

이직접매개모형임을알수있었다.

결론적으로 시험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기효능

감을 증진시키고 귀인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필요하다고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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